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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 

리셨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하 

나님의 약속과궁극적으로 연 

결되는가? 이 대답을 찾지 못 

한다면 지금까지 비울이 전한 

메시지는 허사가 된다. 로마서 

9~10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 

는 자에게 속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권으로 

작정하·셨음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은 믿기를 거절하고 ‘율법에 의한 의’ 만을 고집하 

여 스스로 약속을 잃어 버렸다. 하지만 로마서 H장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아직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시옹에 놓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요， 의도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러 

나 남은 자를 빼어 놓은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거부하였다. 결국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버림받음이 영원한가? 그렇 

지 않다. 결코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랙1 빼 햄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복음은 이밍엔에게로 넘어 갔다.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구주가 되셨 

고 약속은완성이 되었다{롬 15:12). 그러나 이제는 이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웰을 위하여서도 사용될 것이대롬 11:25). 때가 되면 남은 자만이 아닌， 옹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대롬 11:26~27). 

는 비꿀 수 없다{롬 끄:29).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믿지 않음을 통하 

여 믿음으로， 넘어짐을 통히여 재생으로， 거부를 통히여 마지막 영접으로 간다. 하나님 

께서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둘 시아에는 어 

떠한 치이가 있는가? 이방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롬 9:22~23). 반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율법， 

할례 등 호소할 것이 너무 많다{롬 9:4).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 

릇’ 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받게 되었다. 

이스라옐은 먼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려와야만 했다{마 8:끄~1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리펠을 저들의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고 넘어지도록 허락하셨 

다{롬 끄:3D.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어에 있었던 모든 차별이나 차이점은 다사라 

졌다. 이스리헬의 벼림받음과 구원에 대한 비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롬 3:22~24)은 옛 세%에서 새 세상으로 

옮기어지는 정점에서 외친 말씀이다. 

인간편에서 볼때에유대인과이방인은모두불순종한자들로서 똑같다. 하나님 편에 

서 볼 때에도 역시 유대인들과 이빙엔틀에게 똑같은 자비하심이대롬 끄:32).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보게 하셨고， 바울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다{롬 끄:33).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하 

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의 행위와 그 뭇을 알 자도 없다{롬 11:34).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그의 구원의 

뭇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질 수 있음을 누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 

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승리를 거두신다. 하나님은그 어느누구도 자기의 의를가지 

유대인들이자신의의를추구하는동안은복음이야말로저들에게는거침돌이요 이 고하나님앞에나아와청구하는것을허락지않으신다(롬끄:3딩.모든것은하나님의절 

거침돌로 인하여 저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 대적인 뭇에 달려 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롬 

나님이 선돼하신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대롬 끄:28).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11:3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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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LIFE & ETERNITY 

(1잉'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l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

(20)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from the dead, thefirstfruits ofthose who are asleep. 

(5η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l Corinthians 15:13,20,57) 

W hen |t comes to me concepts of death |lfe and eternity 

there is only one real question : Did Jesus really resurrect? 

Today’s Bible verses give us all the answers to these three 

events . After Jesus cleansed the temple in Jerusalem , the 

Pharisees asked him . "What sign do You show us as your 

authority for doing these things"(Jn . 2:18). Jesus answered them. 

“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èe days 1 will raise it up"(Jn. 2:19) 

The Pharisees characteristically misunderstood Jesus, just as the 

Corinthian church missed some fundamental points of the gospel. 

The Corinthian church wrote Paul a letter with some disturbing 

questions , and he responded to them in the writing of 1 

Corinthians. The Corinthian church had a variety of problems, 

especially concerning their beliefs of the resurrection. Paul 

cleared up their confusion and answered their question about the 

resurrection in today’s chapter. Without the answer that Pa비 gave 

the Corinthians, one will only find worldly enjoyment in the 

church . With this answer, one will certainly find heavenly victory. 

Did Jesus really resurrect? The frightening prospect of no 

resurrection means the dead are perished and there is no hope 

for heaven . Paul told the Corinthians . "Bu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 (l Cor. 

15: 13). This is a serious statement. It means the great sermons of 

Pa미 and all the apostles were in vain . It means we can write off 

all the great pceachers of the ages. The Christian faith is useless. 

Did Jesus really resurrect? Pa미 told the Corinthians,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1 Cor. 15:20) . There is no more ’ if’. There is no doubt. 

Jesus rose from the dead! We need to shout in triumph that He 

lives. Gospel preaching is true . Faith in Christ is sure. Such faith 

truly brings salvation . It is dependable because all our sins are 

forgiven and our record is clear. Christians go to heaven when 

they die and their bodies will be resurrected when Christ returns. 

Paul emphasized .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 But each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 fruits , 

after that those who are Christ’s at His coming, then comes the 

end,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the God and Father, 

when He hasabolished all rule and allauthority and power. For He 

must reign untilHe has put all His eh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hat will be abolished is death"(l Cor. 15:22~26). 

Salvation is clear.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Jesus preached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 (Mt. 4:1 기. Paul testified . “ 1 affirm, brethren, by the boasting 

in you which 1 have in Christ Jesus our Lord, 1 die daily" (1 Cor. 

15:31) . He told the Corinthian church, “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y, we wi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l Cor. 15:49). Our resurrection body will be like 

Christ’s 

Paul emphasized . “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Did Jesus really resurrect? Paul told the Corinthians, "but 

preaching is vain , your faith also is vain . Moreover we are even . thanks be to God, who gives L.i 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found to be false witnesses of God, because we testified against 

God that He raised Christ, whom He did not raise, if in fact the 

dead are not raised.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l Cor. 

15:14~19) . Jesus ’ resurrection is ’ important ; and the 

consequences of denying the resurrection are fata l. Faith is trust 

and dependence. Faith brings salvation and blessing . Paul said. 

“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마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f live by 

faith"’ (Rom . 1:16~1 기. 

Jesus Christ" (1 Cor. 15:57). Jesus gives us victory. He gives us 

victory over death , from sin and the law, and over the grave! 

What a great message. Pa비 emphasized, “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αd ，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8) . Eternal life comes to eve마one who belìeves.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Jn.3:16) . 

My dear friends, there is on ly one answer to the questions of 

death, life, and eternity. If you don’t get this answer, theri you get 

all kinds of horrific trouble , just like the Corinthian church 

experienced. If you do get it, then you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 It’s that simple . Please accept God’s grace, love, and mercy 

that come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Amen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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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삶 ，려고 엉뭔 

(13)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낀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13,20,57) 
갱생관목사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한 가지 의문점 

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 

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 

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더 이상 ‘만약 은 없습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 2:18). 예 다.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 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안에 일으키리라끼요 2:19).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잘못 이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몇 가지 복음의 기초를 놓치고 있 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신뢰할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런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펀지를 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에 대한 기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입니 

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 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아담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들의 혼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 

을 말끔히 없애고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 

서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 

때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 

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5:22~26). 구원은 확실합니다. 로마서 6:23은 말씀합니다. “죄의 았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이유는 죽은 사람은 사라질 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의 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4:17).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전 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 

15:13).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모든 제자의 위대 노라?' (고전 15:31).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한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세기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 

에 걸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글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뭇입 라?' (고전 15:49).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 감사하라 
히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 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 

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 

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내 사랑히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앓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 (고전 15:58). 영생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14~19). 예수님 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끼요 3:16). 

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존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합니 

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 

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 

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끼롬 1:16~17).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 그리고 영생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 

니다. 만약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 

처럼 온갖 혼란스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얻는다 

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흘을 받아 누리시기 바 

랍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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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빼벅기도꾀 l 수요 1부예애 

공관복음서(마태 .U까 · 누가복음)는 예 아버지께로돌。f가실 때가이른줄。씨고세상에 있는자기 사람들을사랑하시되 끝 
‘ 메시아의 축을 @ 수님이 당하신 고난 전의 기사를 거의 끝부 깨l 사랑하시니라’(요 13:1). 

그l난 전의 이야'" 

(요한북음) 

분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1장 

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했고， 2장부터 17 

장까지 곳곳에 고난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 

어 있다. 사도요한은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잘렘에 갔음을 

기록하였다(요 2:13, 5:1, 7:1이. 이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햄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요 끄:17. 12:D.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삼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 

을 믿기는커녕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요 

11:47,49 ,53).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요 

12:9~10).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 

라~， (요 12: 11). 

사도 요한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와 그녀의 행동을 비판한 배신자 가훗 유 

다를 비교하여 기록하였다. 마리아는 당시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음 

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요 12 : 1~3). 이와 같은 고귀한 순죠빼 기훗 유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그녀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요 12:4~5). 이러한 

행동은 주님의 때를 전혀 몰랐던 무지함의 결과였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헬라인이 찾어왔다(요 12:2이. 이것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왕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훗 유다의 배신에 대해 기록하였다 

(요 13: 1O~11). ‘꽤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밀히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 

이 누구인지 앓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 

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회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 

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8~19). 또한 베드로의 부인 

에 대한 것도 기록하였다(요 13:38).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련의 

기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닌 승리라는 시질(요 

16:1， 32~33)을 밝힌 뒤 고난기사를 기록하였다. 이는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 

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요 17:D.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고난 전의 기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요 1:29)를 볼 

수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위한다는명목으로 자기 의와영광’을추구했던종 

교지도지들， 가훗 유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람들 즉，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당시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인류구원이 아니었다. 이들의 소망은 이스 

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다. 로마치하에서 벗어나자유로운종교활동과풍요로운삶 

을 꿈꾸었다. 이들의 중심에는 복음이 없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 

이려고 할 정도로 이들의 초점에 예수님은 없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초점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족한다. 십자가 때문에 당히는 고난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반드시 

8:4D의 성취다. 바로 이 때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매순간 회개하자{시 51:1η.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여 겸손 

다(요 12:23).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찌 때’ 를 아셨기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아멘. 

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요 12:2η. ‘f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깨벽 4:40)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종착지는 십자가였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제지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었다(녹 17:1~2). 이와같은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한것은 ‘믿음’ 이었다(녹17:이. 예 

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녹 17:11). 그곳에서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환지를 만나 치료하여 주셨다(녹 17:12~14). 깨끗함을 받은 나병환 

자 중 이방인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녹 17:1히.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에게 영원의 세계까지 약속하셨다(녹 17:19).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의 날(녹 17:30)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 

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믿음’ 에 있음을 밝히셨다(녹 18:8). 

그리고 또 다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외식이 아닌 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 

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녹 18:9~14).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며， 천국에 재물을 쌓을 

것을 말씀 하신 뒤에 예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에 대해 예고 하셨다(녹 18:31~33).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녹 18:34). 이처럼 십자가를 향 
한예수님의 여정을살펴보면 예수님의 곁에 있던제자들 율법에 정통했던종교지도자들 

과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죄인취급을 받으며 소외받고 연약한 이방인들이 구원과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뿐이었고， 그것이 열쇠였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루실뱅 입성 바로 전에 방문한 여리고에서도 일어났다. 

·맹인의 조건 “여리고에 가까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까’(녹 

18:35).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님의 제지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 

수님 곁에서 말씀과 이적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다(마 15:14). 주님 
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고전 2:14).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맹인이 

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후 4:4)를 막아버린다 그렇다면 맹인은 

어떠한가? 맹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거나 이적을 본 경험이 없다. 매일 구결하며 

살았던 맹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었 

다. 보지 못하였기에 발달된 청각으로 그는 떠도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 

• 맹인의 질문 여리고의 맹인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기대를 했을 것 

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리에게 

물었다. ‘씨 무슨 일이내’(녹 18:36). 무리는 그에게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 
신다?' (녹 18:37). 나사렛 예수! 그에게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비아냥거리던 나다나옐괴는 분명 달랐다.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듣는순간， 이전에 소문으로들었던 다윗의 자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 

시아를떠올렸다. 

·맹인은 부르짖는다 맹인은 간절히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녹 18:38). 제자들은 맹인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간절하게 소리쳤 
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녹 18:39). 그는 여리고 성 길가에서 구걸하 
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의 곁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던 사람들은 종교지 

도자들이나경건한유대인들은아니었을것이다. 그들은이예 여리고근처에 오지도않았 

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라 외쳤던 무리(마 

12:22~23)7} 전해주던 이야기를 여리고의 맹인은 잊지 않고 그들처럼 ‘나사렛 예수’ 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라고 외쳤다. 지금 맹인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다. 그리고 그에 

게 주님의 자비가 내려졌다(녹 1: 5이 .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 

다(녹 18:40). 예수님은 맹인에게 ‘페껴페1께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L냐r라고 물으셨고 맹인 

은 간단명료하게 간구하였다(녹 18:41).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녹 18:4잉. 이것은 이방인 나병환자에게 

하신 말씀과 통일했다(녹 17 :19).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정상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 

다(녹 18:43). 구걸히는 맹인이었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공자를 찾아 행복의 비결을 찾아 헤매는 이때， 여리고의 맹인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의 은혜에 감λ잭까.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지B}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눈을 떠 ，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자. 세상적인 

탐심을 모두 버리고(골 3: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o}가자. 여리 

고의 맹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낮은 자가 간절히 드 

라는 믿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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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부장하고 성 령따라 선교하자 

처음에 내가 선교률 너무 쉽게 본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가려니 말도 잘 못하고 선교지의 사료F들 

도 무서웠다. 하지만 3개월 동안 팀 훈련을 받고 기도원에도 다여오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 선교 

지에서의 첫 사역 땐 인사도 못하고 선생님들의 시범만 보는 식으로 하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주님 
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점점 자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따라 

선교하자’ 라는 구호는 참으로 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주님께 용기와 지혜로움을 기도한 뒤 사역을 

할 때 용기를 얻어서 말도 걸고 상홍써l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셔서 선교에 

나를 사용하신 게 참 좋았다.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면 선교를 계속 가야겠다. 

류연주(중등부) 

첫 선교의 기쁨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은 학생회 아이들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처음 가는 선교에 나는 굉장 

히 긴장하였다. 선교 사역이 매우 힘들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으나 기도로 준비하며 성실하게 훈련도 받 

았다. 마지막 4차 심사가 끝날 때에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쨌다. 합격 소식을 받은 후에야 드디어 ‘선교 

를 가는 구나’ 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다. 선교 가는 당일에 공항으로 줄발하려는데 버스에서 자꾸 눈물이 나 
’ 올것같았다.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였을 때 너무 기쨌다. 한편으론 우리가 과연 사역을 잘 할지 걱정 

이 되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한 뒤 다음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서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송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부족한 

언어 실력을 기도로 채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 둘째 날은 첫째 날과 다르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현지인들이 잘 알아들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과일을 비롯하여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정말많이 기쨌다. 

저녁 사역평가회 시간에 첫날과는 다르게 우리 팀과 다른 팀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고 고백하였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남은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선교를 가야겠다 

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번에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장태훈(고등부) 

녀획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랴 

이번 선교가 L때겐 첫 선교였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사료띨의 만뜯응은 어떨지 알지 못한 채 

주님만 믿고 나아갔다.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준비한 전도 문장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 

스러웠지만 복음이 정말 전해지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했다. 첫 사역을 어렵게 마치고，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팀 자체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그림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한 사람 한 

사료뻐l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길 기도 

-했다. 이번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보 

았다. 부족한 언어는 그림으로 보완하게 하시고， 아푼 지체를 통하여 부족했던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앞일 

을 알지 못하고 어렵게 땐 발걸음에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셨다. 

둘째， 주님 안에서 팀원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 어떤 지체는 친교로， 어떤 지체는 가진 재능으로， 어 

떤 지체는 찬양， 어떤 지체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크고 풍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사람이 빠지면 어쨌을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너희는 그리스 

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보면서， 사역을 통해 그 말씀이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교지의 영흔들에게 생 

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 

김효남(대학부) 

2이0년 4월 1 1 일 @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 

기도 해서 빌립을 따라나섰을 것이다. 빌립 

，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 

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와서 보 

라”고 권면한 그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전도 지역으로 향 

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사용하시 

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전도지를 나눠 

주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에게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큰지 전했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웃음뿐이었다.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제대로 

하지JI 못하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 

‘ /v、대뀐러나 회사 동료에게 계속해서 “와서 
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하나님 

께센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 주 
믿는다. “주님， 연약하고 자주 쓰러 

를 주님의 ι종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 

빌립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원합니다. 예‘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 

홍금성(암순집사， 5교구) 

이번 주에 졸빌잉}는 선교팀 (l 개 텀) 

기 간 | 팀 | 팀장 
4월 15일(목) - 4월 23일(금) I 6교구 1 팀 | 김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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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종연 

성굽ii엘， 

‘영웰한 삶’ 올 소반략et! 
2이0년 4월 2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본당 안은 북적북적 부산하다. 

그 이유는 바로 성금요일 성효k계배 중에 드려질 연합 칸타타 최종 리허설 때문이었다. 집에 

서， 또는 직장에서 일찌감치 길을 나선 연합 찬양대원들의 발길이 계속이어져 예배 시작 전 

에 이미 찬g때석은 가득 쳤다.‘ 부부가 함께 칸타타에 참석한 사람도 몇몇 있고， 연세 지긋 

하신 예루살렘 찬양대원도 보인다. 이옥고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지닌 음색이나 나 

이， 소속된 찬양대도 각기 다른 수많은 대원들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 

닌 듯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 여러 사료띨이 정렬하고 준비하다 보니 얼마간 술렁이 

고소란하다. 

하지만 그 혼란도 잠시 . 지휘자의 손이 올라감과 동시에 장내는 조용해지고， 찬g때원과 

‘연주자 모두의 눈동자는 지휘자와 악보를 번갈아가며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다. 수개월 반복 

적으로 연습했음에도 처음부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센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찬양 안으로 집 

중되고 소리가 점점 모아져가는 느낌이다. 긴장죠에 감도는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예배 시 

작. 곧이어 병원한 삶’ 을 찬양하는 시죠}이 되었다. 

?연주곡인 서콕을 시작으로 ‘한 처여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주 친히 보내 

셨네 .’ ι 때론 신비로운 천사의 목소리로， 때론 강한 선포의 메시지로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은 실로 갑격이었다. 각기 다른 특색의 악기와 각기 다른 음색의 

똑소리들이 온전히 하나로 모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 구원하심을 높이 찬 

양하였다. 중간에 모두 함께 부르는 찬양도 4곡이 있었는데 ， 그 동안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연습하였던 곡을 온 성도가 하나의 연합 찬양대가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13곡의 찬양을 모두 마치고 ‘바울과 스데반’ 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과 성찬식을 통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그 크신 사랑과 은해에 대하여 다시금 갚이 묵상할 수 있는 시죠k기 퇴었다. ‘십자가 지시 

고 못 박히시었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으니 그 은혜로 나의 삶 아니요， 그리스도 ‘ 

내 요뻐l 사시네 오， 그 은혜 감사 감사. 주여 ! 주여! 감사 또 찬양 드리네. 오， 십자가!’ 지 

금도 귀에 쟁쟁한 그 여운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난 얼굴 봐옵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 

취재 |한성하 기자 

부홍F*안l 여I수남께 

여I수냥， 우리를 유Itf여 앙차1tot/ 용 바혀 추 0 

시교 부환f시사초l인0/0;/0.1 ^핸없는 우리를 듀원tH 추셔서 정말 까사tJLf 
파으료 여/수닝 암어l 효flH하고 영〈Ib 7I길다 
떼수닝응 켈상tl f어F하는 사라01 도l께스­
니다. 정말여l수닝을 사함f고따라1 1-드 

사량이 동/귀I요. 예수닝， 강사합니다. 사함H요'L. 

2010년 4월 

혜수닝움 사랑하느 우이l:/~리 
-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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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눈 비늘을 

번기 ~1 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따긍씩 밀려오 

는 죄책깊애} 시달릴 때가 종종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 

에서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혹은 내 행위와 생각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하실 거란 생각이 들 

때 매번 무너지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정최하곤 한다. 이러한 

기하다. 세상의 많은 사료E들이 “넌 할 수 있어”를 외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 

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너희의 힘”을 강조하 

는 데 반하여， 오직 성경1(}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십자7배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했던 강도에게 예수님 역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낙원을 허락하셨으며， 그의 죄를 사하셨다. 
-^' I -...:c... 죄의식은 특히 섬기고 있는 청년부， 혹은 학교의 자그마한 챔 

퍼스 모임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영혼을 섬길 때면 더욱 심 

해진다.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지 못하거나， 맡은 조원들에게서 좋지 못한 소식이라도 

들려올 때면， 난 용서받은 자인가? 수시로 의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탁해져 가 

는 것을 느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금요일 성효k계배를 통하여 바울의 이 

야기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명하셨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상이 좁O찌고， 소위 말하는 ‘타종교인’ 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자 

신의 성화(聖化)를 위하여 수행하는 많은 일을 보게 된다. 참선， 면벽수양은 기본이 

고 어힐 때부터 경전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때 

론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참 신 

그것은 ‘능력’ 이다. 하나님의 죄 사합의 권세. 그 능력과 권세는 사망을 이기고 열 

한 제자들에게 부홀멸 목도하게 하셨으며， 사울을 스데반으로 만드셨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 갈수록 성령님은 나를 ‘그분의 힘’ 으로 인도하 

신다. 그분은 구약의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신약의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나와 

우리에게 그러하신다. 진정 중요한 진리를 가리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게 한 내 영 

안의 비늘을 벗기고， 바울로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길 기도 

한다. 또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싶다.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하여 고심하고 걱정하지만， 분명 지금도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나에게 이렇게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승규(칭년 1부) 



징 수료하기까지 꼬박 1 년。| 걸렸습니다 교외에 냐오기까지 왜 그 
명게 오래 걸렸냐 아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냐님의 사랑을 느 

낄 수 있는 기외를 차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지는 

못아지만 얀가지 짝실 것은 추님을 만난 후 생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생왈이 삼 면안 

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판도 서서이 번짤 수 있었습니다 

결온도 쨌고， 주말에 줄근을 애야 였던 직상도 이직을 하여 주말 
에 교외에 냐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얼마 선부터는 성년 2부에 

도 냐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앙상 주변 사람들과 암께 주님을 섭 

기며 믿음의 가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신앙생왈 열심이 아겠습니 
다 . (장동석) 

;: 예수님은 냐의 죄를 대신아여 십자가어| 돌아가섰습니다 예수님 
의 올리신 띠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교외에서 좋은 말씀 듣고 

은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분노와 불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록) 

z: 예수님이 냐의 죄를 사마여 주셔서 저는 주님의 자녁가 되었습니 
다 무슨 일을 맘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녀그렵게 보게 되었습니 
다. 마음이 면안해지고， 임들 땐 운간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생 

왈하게 되는 것이 용습니다 냐 스스로 죄인임을 앙상 n땀아 겸 

온해지고 선국에 갈수 있는 주님의 자녁가 되었다는 것이 녀무 

종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 
고 싱습니다 얘W성자) 

짧 교외에 냐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주님을 섭기며 앵복해 보이 
는 교인들 가운데 섞이면서 해피 바이러스가 선이되는 느낌을 받 

았습니다 . 주님을 부인하고 교외에 가까이 가기 싫었던 예선의 

저는 짝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따와 오메가이신 미래를 내다 

보시는 주님 , 밥력하여 선을 이루게 아신다는 주님 , 그 주님이 

앙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부왈을 확신아게 되기를 기도밥니다 . ( 김선추) 

싫 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섰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주일에 일씩 

일어냐서 교외에 오는 것이 종습니다. (유영순) 

짜 예수님이 유일안 구원자。|심을 알거| 되었습니다 삼 믿음을 소 
유하게 된 자만이 죽복을 누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 

님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생왈을 변암 
없이 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마음 가지며， 우리 가족이 모두 

교회에 냐오기를 기도압니다 . (이진연) 

~?t-~혀 -r‘.!"O"i:! 2010년 4월 1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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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죄인살리신 

1996년 4월저녁， 퇴근후치를몰고집으로향하던중갑자기 

중앙차선을 침범한 한 대의 차 그리고 뒤 따라오던 또 한 대의 

차가 나의 차를 향해 돌진했고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간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가족 

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 

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자 

마자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 

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 주세요.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 

있거든 그 분부터 살려 주시고 그 디음에 나좀살려 주세요 

유교집안에서 태어났댐l도 예수님 믿는 할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신앙생활을할수 있었던 은혜를주셨지만 

세상 연락을 즐기고 죄악 기운데 지내며 주님을 잊고 지냈던 나 

·였습니다. 그런 중죄인인 내가 눈물로 애원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친히 나를 만니주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나를 죽음에 

서 건져주셨습니다. 지난 날 동안 주님을 떠나 죄악속에서 살아 

옹 것을 회개하도록 히셨습니다. 사고를 통해 눈 한 쪽을 잃는 

등육신에 여러 가지 장애를가지게 되었지만다시 예수님을만 

날수있었댐l 너무나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 

명을얻었네 이 찬송을할때면항상목이 메이고눈물이 납니 

다. 주님을 떠나 세%에 속했던 니를 죽음에 놓여있던 니를 살 

리시어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 

과 하나님 중 세상을 택해 길을 떠났던 나와， 예수님을 모르던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어 

들은주의 은혜로 모두 함께 충현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 

해 아픈곳이 점점 많아지나항상주님의 사랑으로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 행복합니 

다.주님사랑합니다. 

한준규(집사， 7교구) 

새 Jt ‘ :-1-:1 을 왼 영 @ti}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32 이수진 12 초등2부 이영순(11 ) 350 하정윤 2 청년 1부 깅은심(7) 

333 주혜경 8 장년3부 흥현숙(8) 351 최진영 2 청년 1부 남정숙( 1 8) 

334 윤삼례 24 장년3부 이옥자(1 이 352 남상직 11 :::::ι-마。-닙「 이화엽 (11 ) 

335 조홍구 14 대학부 마현미 ( 1 5) 353 김주희 16 정년 1 부 김희진(5) 

336 이은영 17 장년 1 부 이시은(1 6) 354 박 영 6 고등부 안선희(9) 

337 김이두 10 장년 1 부 강천석(끼 355 이인숙 15 장년2부 한영숙(11) 

338 박성제 22 정년 1부 김춘광(14) 356 이원진 1 대학부 윤선한(1) 

339 수리 25 외선부 함귀숙(2이 357 유호정 19 장년 1 부 정미선 (1) 

340 사친 25 외선부 이득해(5) 358 김희주 9 고드"'-닙「 전하예(9) 

341 부드수렁 25 외선부 이명금(2) 359 김영호↓ 16 장년3부 정순옥(13) 

342 윤현섭 25 사랑부 이삼연(5) 360 공미숙 ‘ 14 대학부 김월분( 1 0) 

343 조병진 6 정년 1부 김승희(17) 361 한빈나 18 장년 1부 김석저1(14) 

344 고요한 13 청년 1부 362 김금선 10 청년 1 부 고진순(19) 

345 정도희 걷 xSEr;4←「→ 김은숙( 1 3) 363 정미영 20 정년 1 부 김종민(17) 

346 조만희 22 정년1부 박건일(15) 364 조선복 20 정년 1부 정진관(2이 

347 박세광 3 장년2부 강인선 (3) 365 한상권 21 청년2부 정진관(2이 

348 이재흥 3 대학부 366 정혜영 21 청년2부 정진관(2이 

349 01성순 19 장년2부 김학흐1(19) 

g용 증언교회의 얀 가족이 E71톨 원하).1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즉 등록실로 오).j기 tJl랍니다.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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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셰 

1 ‘황성언 씨(황석주 성도 
의 부친 변인원 집사 
의 시부， 4교구 개포5 

구역)12일 별세， 5일 
장려l 

흩톨 

1 김호진 군(김영오 성 

도·문성애 권사의 아 
들 ， 7교구)과 한송희 
양(한성기 씨 이정순 
씨의 딸) / 17 일(토) 
12:00 , 제이드세븐웨 
딩훌 2층제이드흘 

2 김형래 군(김정조 집 
사 조덕립 집사의 아 
들， 11교구)과 이선주 
앙(이종국씨 ，박영자 

씨의 딸) / 17일(토) 
12:00 , 새천년부페 컨 
벤션웨딩센타 5충 컨 
벤션훌 

권시 전째 전양언슐 

일 시 : 매주일 15:00~15:40 장 소 . 갈릴리홀 

인수접시 견째 전앙연흩 

일 시 . 매주일 15:20~16:00 장 소 ; 저11교육관 301호 

1교구 엉성훈련 

일 시 13일(화) 19:00 장소 베다니흘 

주깐충현 

퍼피쇼석 

홍력 교외주변 전도 

일 시 ‘ 여전E화 14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7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1회 301호 2지회 307.호 

3지회 401호 4지회 407..호 

만도린연주때 션입때윌보집 본교회남녀세경꾀인 . 문 의 최근준 권새'lf 011- 305-8653) 곽숙딘 집새'lf 01 0--3011카263) 

7교구 엉성혼련 

일 시 ‘ 15일(목)10:00 장소. 충현기도원 
사랑부 교시모집 

세려/교인으로 ~I()H인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초칭합니다. 

12교구 흥동윈 전도접피 문 의 사랑부{'lf 010-용358-2013) 

일 시 18일(다음주일) 1400 장소 . 본당지하1층 O맨홀 
연교언어 훈련 

16교구 홍흥원 견도컵피 - 일 시 ‘ 매주일 15:00 
일 시 : 18일띠텀 주일) 1400 장 소 본당1층 베다니흘 장 소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베트님) 

506호(라오스) 507.호(몽골) 508호(인도) 509호(네알) 
장년2부 홍톨원 전도겸외 510호(스리랑캐 
일 시 : 25웰주일) 12:30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2010년도 제2차 학습 및 서}려|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론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4월 11일 15:00-15:50 (김근영 옥사) 309호 (정민권목사) 304호 
흥헌기도원 흑탁직원 모집 

1.모 집부문 식딩주뺑써일햄분 

(오늘) 2교시 
16:00-16:40 

성경개요 
(최진철목사)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309호 (이재현목사) 304호 

(빼서뼈l교맨 
2 제줄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a 서류III울저 짧구 역삼동 005-1 

충현교회사무국 
1>' Q31-7E싼fi425 

4월 18일 

(다음주일) 

4월 25일 

(주일) 

13 (화) 

양재웅/장병준 
살전 1 :1- 10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15:00-15:50 (박준식 목사) 309호 (이순식목사)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16:00-16:40 장소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창양예배，본당)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바랍 

새벽기도회 (4/12-4/18) 

14 (수) 15 (목) 16 (금) 

유재진/김성수 강명구/조윤준 양태선/홍순길 
살전 2:1- 12 실전 2:13-20 살전 3‘1-1 3 

예배 담당 (4/14 - 4/18) 

교육관 유아세혜란? 교육관 
304호 (김성헌목사) 301호 

교구멸 
장소 

유아 (오후 3시 ， 갈릴리흩) 

세례식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람 

17 (토) 18 (주일) 

탁정헌/김말자 강호성/류진희 
실전 4:1-12 살전 4‘13-18 

제1093호 

〈윷 충현 기도으| 창 
“ "11도흩 체축하고 "1 1 도에 강사항￡료 빼어 았으라”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바살전 4:13~18)하며 매 
순간 회개하고자기를부인째l 히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기족들이 길과 진리와생명(요 14:히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입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히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7-}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 
(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선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 
시설， 힘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2)가 되게 히소서. 

a 피택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재}를전하는십자가의 정병댐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lHJ호 l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 。ζJ l한원톨낌잉걷톨걷톨 

4/14 
수요 I 통 행(히 11 ’ 5-6) 정진호 목사 양재웅 최근준 즐겁도다 이 날(만도련 연주대) /부활하신 구세주(호산나찬양대) 

수요 II 눈물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녹 7:11-17) 하형욱목사 김정훈 서귀순 내 맘이 낙심되며(실로암 찬양대) 

4/16 금요집회 양재웅목사 김운창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김유정 / 청년1부 중장 

주일 I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고전 15 ’ 13,20,57) 이재현 목사 김운창 추병창 〈예배전찬양〉 

주일 II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고전 15:13,20,57) 하종철 목사 김익환 안석현 성자의 귀한몽외/소프라노지숙재임마누엘찬빼) 

4/ 18 
주일 m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고전 15 :13,20,57) 장 훈 목사 양태선 김종구 예수부활했으니 외 /피아노5중주 

주일 W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고전 15:13,20,57) 유재진 목사 최성득 김홍기 귀õ}신주여 날붙드사외/소프라노문현정씨벤찬째) 

주일 V 죽음과 삶 그리고 영원(고전 15:13,20,57) 김근영 목사 박준식 최세진 오주여째를베푸소서 외/핸드벨 연주대(지휘， 김유경) 

주일찬양 다윗의 기도(삼하 7:18-29) 최진철 목사 강호성 장병준 할렐루야 여성중창단/ 소망부 / 11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쯤 031-766-5425) [ 섬 기·는 분 들 ] 

구분 시 간 
I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 ;(1 1f-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풍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흘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l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팅니디‘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Simuttaneous trans때ion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혀n 벼lQ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뼈〈 
Wαship 없애æ， and 혀 벼nkan ， Chine않， Mongolian, 
Rus잉an. Hindi and 1때onesian are 허so aV8J녕ble at the 
αle O'’ clock W>αship service’ 

구분 시 간 장 -까ι‘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 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때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지liI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체숭 구원섭 구재완 권영옥 강명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깅사위원징 봉사위원 재정위원 세2교구위원징 Z교구 선교위원회 21교구 징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성헌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재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장 18교구장 외선부정 5교구장 4교구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새가족등록실부징 제1교구장 건축위원 진도위원장 3교구짐 에빠:1부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뱅현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총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이팡현 이순식 
예배위원 대학부징 동션부장 영이부징 9교구징 17교구 3교구 대희부 16.교구 1 8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장훈 
깅사위원 1 6.교구징 딩회뷔기 때H때부장 장년1부장 6교구 12교구 초등1부 고등부 1교구 

노광헌 노운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정민권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탁정헌 
유지재딘이시 에배위원 14교구정 유이부징 초등1부징 14교구 19.교구 11교구 1 3.교구 9교구 

시박설영덕t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융 박홍규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신부징 Z교구징 새가즉~육부징 진도위원 몽사위원징 5교구 23교구 초등2부 

배춘식 백봉선 석영식 송두업 신광철 
몽사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기획위원징 신교위원 ·여전도사 
신상수 안동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덕펼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징 징년3부징 제1교쩌원장 치11교뿜원장 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웅철 유장태 융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기브리엘찬S때장 선교위윈징 틱아부징 예배위원 고등부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Z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욱미자 
전도위원 유치부정 중등부정 칭년1부징 정년2부장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칭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61교세구징영 이실호 이창회 융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13.교구장 용시위원 봉사위원 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l태식 이호일 이 훈 임무잉위천원 엄창식 엄태주 장혜구 전은희 정원엄 최문실 
1 1교구징 기도원깅 째정위원장 앵정위 초중도서실부징 17교구 19.교구 7교구 앓교구 12교구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응배 홍순애 황순란 
건축위원징 ε앤2부장 15교구장 초등2부징 20.교구징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선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동 
재정위원 24교구장 2교구징 제3교육위원징 4교구징 l 사랑부지도 신범식 -외선부지도 나기태 
조종환 조중민 지규성 진행학위원래 진홍용 
예배위원정 8교구정 O앤않때정 딩회서기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융덕 
친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잉진g때장 임마누앨찬S때징 잉교구징 • 전임연주자 노응영 장연회 한경숙 
추10교병구창징 함철주 황의만 

17교구징 12교구장 ·선 교 사 송요한 

-~-:'장I메걷. 


